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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지에 첫발을 내디딘 때가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하나

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가슴에 품고, 한국으

로부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그대로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시작된 사역이 하나하

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선교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 선교를 위해 후원하며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님들

과 현지 교단 총회에 속한 귀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오늘도 저희 가정은 “함께 이루어 가는

선교”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현지 동역자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상호 나눔"을 배우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와 저희 가정이 25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나

님의 선교를 건강하게 이루어 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

다.

루까스 형제 이야기

1995년에 선교지에서 만난 루까스 형제는 당시 22살의 나이로 아이티공화국에서 국경을

넘어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온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저희가 사역하는 곳

주변에 있는 아이티인들의 움막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 선교사가 전도를 하

다가 교회 주변에서 배회하던 루까스 형제를 보게 되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청했

지만 돈이 없어서 신발을 신지 못했기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장선교사는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선교적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루까스 형제를 정규적으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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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수요성경공부와 함께 스페인어 수업에도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때까지 루
까스 형제는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아

이티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인 끄레욜(상류층은 불어도 사용)로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와 같은 형제들을 위해서 스페인어-끄레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요 성경공부 모습(저의 왼쪽 2

번째가 루까스 형제)


수요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아이티인 형제들은 주중에 일거리가 없으면 교회 주변에 서성

거리며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루까스 형제의 믿음을 보게 하셨고, 그
를 아이티인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양육해야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선

교사는 루까스 형제와 몇 명의 형제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루까스

형제는 그 누구 보다도 열심히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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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교사에게 스페인어를 배우는 루까스 형제(가운데)

그리고 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루까스 형제의 믿음도 자라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덧 루까스 형제는 저의 스페인어 설교를 끄레욜로 통역 해 주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졌습

니다. 믿음이 곧은 형제로 자란 루까스 형제는 다른 믿음의 형제와는 달랐습니다. 제가

2000년에 개척한 라 에네아 교회에 루까스 형제를 그 교회 전도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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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네아 교회 담임 전도사 루까스 형제

그리고 루까스 형제의 체류 비자는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총회에서 보증해 주어서 영주

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루까스 형제와 라에네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후원 동역자를 세워주

셨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대지진에 발생했을 때 루까스 형제와 지진 재해 구호사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역자답게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서 재해 구호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댓가를 바란 적도 없으며, 자신

의 국가 재난에 한국교회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루까

스 형제와 함께 아이티공화국복음교단을 찾아가서 그 교단과 함께 협력하여 재해 구호사

역을 했으며, 약 2년 이상 모든 재해 사역을 위한 통역을 감당했습니다.

루까스 형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를 도미니카공화국에 초청해서 얼마동안 함께 생활을 했

지만, 그의 아내(Elumène)가 도미니카공화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크게 아파서 아이티로 돌

아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떨어져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

해서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3년전 2018년 아이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모

두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했으며, 연 1회의 만남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사역자 돌봄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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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까스 형제 가족과 함께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음으로 인해 이제 루까스 형제를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 어려

워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루까스 형제를 선교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루까스 형제와 함께 왓샵(Whatsapp)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장선교사와 루까스 형제를 통해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라 에

네아 교회와 아이티에 있는 도바(Tovar)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선교사는 루

까스 형제의 자녀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장학 지원 사역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3/2021 Gmail -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1년 2/4분기)

https://mail.google.com/mail/u/0?ik=89607fdec6&view=pt&search=all&permthid=thread-f%3A1703996993073825824&simpl=msg-f%3A17039969930… 6/9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후

이 사진들은 2021년 1월 예배 모습입니다. 코로나19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입할

여유가 없어서 성도들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7/3/2021 Gmail - 도미니카공화국 선교소식 (2021년 2/4분기)

https://mail.google.com/mail/u/0?ik=89607fdec6&view=pt&search=all&permthid=thread-f%3A1703996993073825824&simpl=msg-f%3A17039969930… 7/9

 2021년 1월 도바교회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루까스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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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 도바교회 주일 예배 모습                          라 에네아 교회 리더들(2021년

5월 9일)


루까스 형제가 지난 1월(2021년) 왓샵으로 이 내용을 녹음해서 보내왔습니다.  "저는 에스

더(장선교사)선교사님의 진정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저의 스페인어 이름)은 저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세운 사역자와 함께 20년 이상 함께 선교 동역

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

당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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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1. 코로나 19 환경 속에서도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2.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주일학교 교재 5권 집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3.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 총회장학위원회에 속한 장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

를

4. 현재 교회 건축이 진행 중인 네이바교회 건축을 위해서

5. 루까스 형제가 라 에네아 교회와 도바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김종성 목사/장은경 선교사


